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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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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122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의 평균 평점 3.23점,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점 만점의 평균 평점 
2.71점,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의 평균 평점으로 3.63점이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건강상태(p<.001), 대인관계
(p=.001), 전공만족도(p<.001), 임상실습 만족도(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스트
레스는 음의 상관관계(p=.028)가,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양의 상관관계(p<.001)가 있었고,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건강상태,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공만족도이었다. 이중 건강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설명력은 28.1%이었다(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건강상
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가지는 것과 함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stress coping type
on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22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6 to May 13, 2015.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the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elf-leadership by health status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00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p<.001)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p=.002). Self-leadership was negativel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stress 
(p=.028) and positively related to stress coping style (p<.001). The meaningful variables which influenced 
self-leadership were the health status, stress coping type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28.1% and the health statu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maintain a good health condition and to have an 
effective stress coping type. In addition, methods are need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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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달성에 임상실습은 필수적이며, 간호 
대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간호이론을 실

무현장에서 실제로 통합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의 잠

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

습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도나 만족도는 부정적이며 이론과 실습의 차이로 인

한 혼돈, 비교육적인 실습환경, 대인관계에서의 경험부
족, 단순한 간호실무의 반복, 전문지식의 부족 및 자신감 
결여 등으로 실습 중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1,2]. 이러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간호 대학생
들은 긴장, 두려움, 불안, 피로, 분노 뿐 만 아니라 실습
이 두려워지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한다[3]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을 매개하는 핵심기제가 

바로 대처인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여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거나 정서적 

고통을 조절하고 삶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4,5]. Lazarus 와 Folkman[4]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이 취하는 대처행동을 문제 지

향적 대처 행동과 정서 지향적 대처 행동으로 구분했으

며, 대처를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사건의 변화하는 요구
에 대한 반응으로서 변화하는지속적인 역동적 과정으로 

보았다. 문제 지향적 대처는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할 때 주로 사용되고, 정서지향적 대처는 상
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적다고 인식할 때 많이 사용되

는데, 대처방식은 효율성과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관리하
려는 모든 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 스트레
스 뿐 만 아니라 임상실습 등의 학업스트레스가 상대적

으로 많은 간호 대학생에게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능력

은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셀프리더십은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개념으로 학습이나 교육으로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자기관리의 내적부여 동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으로 업무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6,7].
최근 의료환경의 변화와 함께 간호조직도 간호전문성

의 영역확대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가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었다. 셀프리더
십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표 

설정, 자기통제 등과 같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기관리
와 내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

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6].
간호교육의 목표에는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의 

함양을 통해 간호실무능력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간호교육의 현장에서도 스스로 주도적이며 책
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

서의 셀프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어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이 필요하다[8].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의 연구를 살

펴보면 Park[9]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스트
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라고 하였다. Lee와 Yun[10]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셀프리더십의 유의

한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 Yang 과 Moon[11]의 연구
에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요
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Lee 등[12]의 연구에서 셀프리더
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순상관관계
가 있으며, 셀프리더십의 유의한 예측요인은 비판적 사
고성향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고, Park 과 Han[13]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
족도,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은 간호교육과정
을 통해 습득해야 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연

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략의 수
립과 프로그램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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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
더십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란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 대학

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으로서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

로 불안·공포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14]. 
본 연구에서는 Beck과 Srivastsva[15]가 개발하고 Kim 
과 Lee[16]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1.3.2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결과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된 개인과 환경간의 요구해결과 그로 인해 발생된 

감정을 조절하려는 과정을 말한다[17].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7]이 개발한 도구를 Park[18]이 수
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1.3.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에
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 사고방식, 그
리고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의 속성을 지닌 리더

십을 말한다[19]. 본 연구에서는 Manz[19]가 개발한 도
구를 Kim[20]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스트

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1개 대학의 재학생
으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셀프리더십 교육을 받은 적
이 없는 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1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
집 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 이
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셀프리더십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간호학과 4학
년 학급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기기입법에 의해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자의 연
락처를 동의서에 기입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질문
할 수 있음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을 명시하고 설명하였다. 동의서에는 비밀보장, 익명성
과 자발적 동의 및 참여거부 가능 등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지정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보관하였고, 연구 자료는 연구 완료 3년이 지
난 후 설문지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파쇄할 것이고, 컴퓨
터에 저장된 파일 및 자료는 영구 삭제할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수를 계산하기 위해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fz)를 중간크기인 
0.15, 예측요인을 10개로 두어 산출하였을 때 최소표본
의 크기는 118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130부를 
배부하여 124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
하고 총 12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도구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24개 문항, 스트레
스 대처방식 24개 문항, 셀프리더십 18개 문항, 일반적 
특성 10개 문항 등 총 7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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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Beck과 Srivastsva[15]가 
개발하고 Kim 과 Lee[16]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
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
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높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Kim 과 Lee[16]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는 Lazarus와 Folkman[17]
이 개발하고, Park[1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문제중심 대처 6문항, 사회적 지지추구 대
처 6문항, 정서중심 대처 6문항, 소망적 사고 대처 6문항
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적극적 대처로, 정서중심 대처와 소망
적 사고 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본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 전혀 사용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많이 사용’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
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18]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이었다.

 
2.3.3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셀프리더십을 측정도구는 Manz[19]가 개발하고 
Kim[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
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사고 3문항 등 6개 요
인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
한다. Kim[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는 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였다.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는 평균과 표준평점 및 표준편

차로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다.

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여학생이 90.2%(110
명), 종교는 “있음”이 28.7%(35명), 건강상태는 ‘좋음’이 
58.2%(71명)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68.0%(83명),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26.2%(32명)로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59.8%(73명), 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이 41.8%(51명). 
희망 진로는 ‘병원취업’이 76.2%(98명)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의 평균 
평점 3.23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 실습업무부담 3.67점, 
실습교육환경 3.50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3.32
점, 대인관계갈등 2.83점, 환자와의 갈등 2.81점의 순으
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점 만점의 평균 평점 2.71점이

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소망적 사고 2.93점, 문제중심 대
처 2.77점,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2.75점, 정서중심대처 
2.4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의 평균 평점으로 

3.63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자기보상 4.00점, 자기기
대 3.82점, 리허설 3.70점, 목표설정 3.65점, 건설적 사고 
3.36점, 자기비판 3.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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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2)

Variables Classification  n %

Gender
Female 110 90.2
Male  12  9.8

Religion
Yes  35 28.7
No  87 71.3

Health status
Good  71 58.2
Moderate  51 41.8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  83 68.0
Moderate  39 32.0

Entering Motivation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10  8.2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29 23.8
Employment  29 23.8
Considering aptitude  32 26.2
Professional  14 11.5
etc.  8  6.6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Unsatisfied  10  8.2
Moderate  39 32.0
Satisfied  73 59.8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21 17.2
Moderate  50 41.0
Satisfied  51 41.8

Plans for after graduation
Hospital Nurse  93 76.2
Governmental Officials  17 13.9
etc.  12  9.8

 

Table 2. Degre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type and Self-leadership                     (N=122)  

Variables Item no.   Mean±SD  Range
  Average

  Mean±SD
Range

Clinical practice stress 24 77.55±12.80 24-130 3.23± .53 1-5

 Practice environment  5 17.50±3.38  5-25 3.50± .67 1-5

 Unexpectable role model  6 19.92±3.99  6-30 3.52± .66 1-5

 Burden of practice  4 14.69±2.53  4-20 3.67± .63 1-5

 Confli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4 11.34±2.94  4-20 2.83± .73 1-5

 Conflict with patient  5 14.08±3.60  5-25 2.81± .72 1-5

Stress coping type 24 65.27±7.71 24-96 2.71± .32 1-4

 Problem focused coping  6 16.66±2.63  6-24 2.77± .43 1-4

 Seeking social support  6 16.52±2.92  6-24 2.75± .48 1-4

 Emotional focused coping  6 14.50±3.02  6-24 2.41± .50 1-4

 Wishful thinking  6 17.58±2.35  6-24 2.93± .39 1-4

Self-leadership 18 65.52±7.20 18-90 3.63± .40 1-5

 Self expectation  3 11.48±1.81  3-15 3.82± .60 1-5

 Rehearsal  3 11.11±1.72  3-15 3.70± .57 1-5

 Goal setting  3 10.97±1.70  3-15 3.65± .56 1-5

 Self reward  3 12.02±1.55  3-15 4.00± .51 1-5

 Self criticism  3 9.72±2.08  3-15 3.24± .69 1-5

 Constructive idea  3 10.10±1.88  3-15 3.36± .6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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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스

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셀프리더십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 종교 유무,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가 남자보다(p=.002),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p=.039), 임상실습만족도가 불만
족인 경우가 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보다(p=.014) 임상
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
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인관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5). 대인관계가 보통인 
군이 좋은 군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는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의 만족도, 임상실습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건강
이 좋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이 

67.78점으로 보통인 군(62.1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1), 대인관계가 좋은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이 66.91점으로 보통인 군(62.28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67.47점으로 보통(62.58점)이거
나, 불만족인 군(61.60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1). 임상실습 만족도가 만족인 대상자의 셀
프리더십의 평균은 68.07점으로 보통(63.66점)이거나 불
만족한 군( 63.23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2)[Table 3]. 

Table 3. Degre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type and Self-leadership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2)

Variables Classifica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leadership 

Mean±SD t(p) Mean±SD t(p) Mean±SD t(p)

Gender
Female 78.71±12.20 3.142

(.002)
65.20±7.86 -.304

(.761)
65.53±7.11 .015

(.988)Male 66.91±13.79 65.91±6.51 65.50±8.28

Religion
Yes 81.31±12.28 2.084

(.039)
65.25±7.69 -.012

(.990)
66.65±8.42 1.184

(.239)No 76.01±12.76 65.27±7.77 64.94±6.70

Health status
Good 76.45±11.69 -1.128

(.262)
65.70±7.82 .731

(.990)
67.78±7.27 4.569

(.000)Moderate 79.09±14.16 64.66±7.60 62.15±5.84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75.94±12.24 -.951
(.343)

63.00±7.49 -2.265
(.025)

66.91±6.37 -3.438
(.001)Moderate 78.31±13.05 66.33±7.63 62.28±9.14

Entering
Motivation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77.50±10.00

.184
(.968)

66.60±8.22

.692
(.631)

71.40±9.46

1.665
(.148)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76.10±12.82 63.17±7.82 64.06±6.36

Employment 77.89±16.54 65.86±7.95 65.03±6.40

Considering aptitude 77.21±11.91 65.37±8.01 65.21±7.06

Professional 79.64±9.16 67.21±5.10 65.85±7.48

etc. 79.37±11.98 65.25±9.06 64.50±8.99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Unsatisfieda 81.70±15.69
1.802
(.169)

61.90±9.17
1.618
(.203)

61.60±9.41 8.180
(.000)
a,b<c

Moderateb 74.61±12.51 64.51±7.38 62.58±7.21

Satisfiedc 78.56±12.40 66.13±7.62 67.47±7.24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a 84.85±14.62 4.403
(.014)
a〉b,c

65.00±8.11
.607

(.546)

63.23±7.14 6.37
(.002)
a,b<c

Moderateb 75.66±11.90 64.48±8.26 63.66±7.29

Satisfiedc 76.41±12.03 66.15±7.02 68.07±6.50

Plans for after 
graduation

Hospital Nurse 77.01±11.17
1.802
(.169)

64.75±7.79
.896

(.411)

65.13±7.24
.741

(.479)Governmental Officials 75.47±11.90 66.70±8.12 65.52±8.44

etc. 76.41±12.03 67.25±6.41 68.10±5.6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3호, 2017

100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028), 셀프리더십과 스트
레스 대처방식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1),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1),[Table 4]. 

3.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기 위하여 독립변수 중에서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
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명목척도인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
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

였다. 다중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
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
한계 값이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1.915 로 나
타나 2 에 가까우므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 Adj. 

R2 값은 .281로 측정변수들의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8.1%이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건강상태(β=.314)로 설명력은 14.1%이었으며, 다음
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β=.284),전공만족도((β=.238)
순이었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type and Self-leadership               (N=122)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leadership 

 r(p) r(p) r(p)

Clinical practice stress 1 

Stress coping type .354(<.001) 1

Self-leadership -.200(.028) .320(<..001) 1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leadership with Predictor variables                 (N=122)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Constant 52,432 5.149 10.184 <.001

Health status 4.587 1.157 -.314 -3.964 <.001 .141

Stress coping type .267 .073 .284 3.649 <.001 .233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3.497 1.173 .238 2.98 .003 .281

Tolerance=0.936∼0.980, VIF=1.021∼1.068, Durbin-Watson=1.915, Adj. R²=.281, F=16.731, p< .001

Dummy variable: Health status 1=good, 0=modeate,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1=satisfied, 0=moderate, unsatisfied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

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평점 3.23

점(척도범위: 1-5)으로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도구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4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한 Jo와 Lim[21]의 연구에서 3.40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으며, 같은 도구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과 Oh[22]의 연구에서 
2.80점,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23]의 연구에서는 2.86점으로 나타난 결과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측정
도구와 대상자의 차이 및 연구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

로 여겨지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분석은 어렵지만, 임상
실습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졸업학년의 임상실습 스트

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실습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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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 등이 축적되어진 결과로 사료된

다. 또 본 연구의 하위영역 중 실습업무부담 영역에서 임
상실습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졸업학

년의 학생들은 취업을 앞두고 실습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업무가 곧 바로 겪게 될 자신들의 업무로 동일시하며 이

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평균 평점 2.71점(척도범위: 

1-4)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이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4]의 연구에서 2.60점, 
간호 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Won[26]의 연구에
서 3,4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고, 간호 대학생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25]의 연구에서 2.30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스
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 소망적 

사고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24]과 Chu 등[2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소
망적 사고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적인 대처방식으

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문제를 대처해 나가

는 행동을 의미한다. 소망적 대처는 현실을 회피하여 상
상이나 소망, 기도 등을 통하여 좀 더 좋은 느낌 등을 가
지는 것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스트레스 원을 극복하는 

능동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으로 
인한 단기적인 스트레스 해결방법은 될 수 있으나, 장기
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방

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문제해결형식
의 교육방법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의 평균 평점 3.63점

((척도범위: 1-5)으로 중간보다 높게 높았다. 이는 임상
실습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과 Han[13]의 연구에서 3.64점, Yang과 Moon[11]
의 연구에서 3.72점의 결과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간호대학생 1,2,3,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12]의 3.20점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대상자들은 하위영역 중 성공적인 업무나 만족할 

만한 일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유형과 무형의 보상을 하

는 자기보상의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자기비
판의 영역인 자신의 실패와 미숙하거나 서투른 과업의 

수행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하며 엄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Kim[10]의 연구와 Lee 등[12]의 

연구에서 자기보상이 가장 높고, 자기비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었다. 자기보상은 셀프리더십
의 효과적인 행동전략의 하나로 긍정적인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며, 어렵거나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인간의 태도와 행위 변화를 유도하는데 강력

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략으로 유용한 스트레스 대처방

식이다. 자기비판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의식적인 자기징계이며. 비판적 사고는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보의 적용, 분석, 종합, 
추론 및 효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간호사 양성이 목표

인 간호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10]. 그러
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자기비판의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관점의 함양을 통해 실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반복적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태도

와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생포트폴
리오의 작성과 과업이나 과제의 수행 시 성찰일지의 활

용 등도 자기비판적인 셀프리더십을 함양하는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에서는 건

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
들은 건강상태와 대인관계가 좋으며 전공만족도와 임상

실습만족도가 높은 군의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Yang과 Moon[11]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학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Park과 Han[13]의 연구에서 건강상태, 대인관계, 
종교, 간호학 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것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이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셀프리더십과 스
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Park[3]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스트
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셀프

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셀프

리더십 정도가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
할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
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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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전략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

태,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공만족도 순이었고, 전체 설명
력은 28.1%이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대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을 증진시

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이란 
자신으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

적 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서는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전인적인 건강증진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신체적인 사
항 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검진사항을 포함하여 건강문

제가 있는 학생들을 점검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또한 학교 내에 전문상담 교원을 배치하고 금연, 
절주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배치 등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상황에
서 소극적 정서중심의 대처방식보다는 적극적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효율적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를 활용하는 교육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전공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수업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

용되도록 이론과 실습의 연계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

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교수방법의 개
발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Lee와 
Kim[10]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의 교육방법은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효율적인 교육방법 이므로 자기주

도적인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방법으로 문제해결학습, 
역할극, 토론, 프로젝트법, 모의실험 등이 있으며 이들은 
문제해결적인 교육적 성과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는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의 만족도, 임상실습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셀프리더십과 스트레스 대처방
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상태,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공만족도이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

이 마련되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전인
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

도와 시설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맞
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교육훈련과 자기주도적인 교육

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으로 일개 대학의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

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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